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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화학 시장이 죽어가고 있다.

석유화학은 중동의 공세와 미국의 셰일가스 돌풍, 그리고 중국의 자급률 향상으로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가운

데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정밀화학은 살아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조용하기 짝이 없다.

국내 정밀화학 시장은 1980년대 초 인디아와 중국이 중간체 공세를 취할 때부터 위축되기 시작해 저가 범용제품은 중

국과 인디아의 공세에, 고부가가치 특수제품은 유럽 및 일본의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현상을 유지하기에도 급급한 신

세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최근 2-3년 동안에도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규제해달라고 동반성장위원회의 문을 두드린 것을 제외하면 죽은 듯이 조

용하게 지내고 있다.

원료 및 중간체에서 밀리기 시작해 완제품까지 경쟁력을 상실한 나머지 자포자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나, 그렇다고 

현재와 같이 있으나마나 한 존재로 묻혀가는 것은 한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내시장이 발전성은 없지만 현상을 유지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발버둥 친다고 특별한 대안

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

고 10-20년 후 문을 닫고 영원히 사리지는 신세로 

전락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정밀화학 관련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개척정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시장규모가 작고 발전성이 없는 국내시장의 틀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죽을 각오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도전정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격언이 있지 않은가?

매출이 크지 않다보니 연구개발에 힘이 부치고 마케팅을 적극화하려해도 인력이 없으며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전문화

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입사 후 2-3년도 버티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설득하고 만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을 한탄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을 탓하고 대기업을 욕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탓하고 스스로에게 채찍

을 들어대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보는 것은 어떠할지 묻고 싶다.

현상에 만족한 나머지 기존 고객을 잡기 위해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이상 노력해보아야 개선될 여지가 없다

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가 나서 어떻게 해주겠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아닌지, 새로운 차별제품을 개

발하고 마케팅을 적극화하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닌지 등등…

정밀화학이 융성하지 않고 석유화학이 굳건해질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정밀화학의 성장발전이 더없이 요구되는 시점이

다.

백송칼럼

정밀화학,
도전정신을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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